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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lderly women on self 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on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hundred and six of elderly women who used senior welfare centers 

had been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and their questionnaires had been filled out during personal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had been analysed by using SPSS Win 15.0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vel of self-esteem perceived by elderly women was a little bit 

higher than middle level a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ppeared to be moderate.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self esteem of elderly women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self esteem, the high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ly, 

family support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 to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it were, the higher the perception level of elderly women was, the higher impact 

of their self esteem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re-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family support which is being weakened due to family nuclearization as well 

as mechanisms for improving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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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

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Erikson은 노년기는 개인의 삶을 마무리하

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ㆍ사회적으로 후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노인들은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으로 각종 기능이 저하되고 경제적 불안정, 사회

나 가정에서의 역할상실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 

등이 축적되면서 신체적, 심리적인 면에서 해결

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된다(Lee 2005). 

최근에는 인생의 발달시기 중 노년기가 길어

지고 비중이 커지면서 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잘 

적응하여 질적으로 풍성하고 후회없이 인생을 마

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Jung 2010). 노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

는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

은 개인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주

관적인 감정으로 인생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에 대한 감정이다(Kozma et al. 1991). 심리적 안

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

인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

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

려는 동기가 있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01). 

따라서 노인들이 노년기의 긍정적인 적응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적 특성, 환경적인 영향, 

시대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필

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

에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기 때문에 개인

의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변

인의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있다(Kim 2008). 자아

존중감이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며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는 것

으로 느끼는 가에 대한 정도로(Rosenburg 1965)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실생활에 만족하며 앞으로 다가

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

다(Oh & Choi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

은 삶에 만족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이나 소외 및 노후생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으며 힘든 생애 사건에서도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 요소를 찾으

려 한다(Kim & Han 2004).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은 심리적 안녕감도 높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

과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Jeon 2008; Lee 

2006; Son 2005).

하지만 노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실, 노화에 따른 건강의 약화와 만성적 

질병 등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손상을 쉽게 경험

한다(Kim 2010).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들

은 그들 자신을 가치없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

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신념,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자기확신의 정도가 결핍되어 자신에 대해 부

정적인 평가를 하고 결국은 노인 자신의 삶의 질

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유

지는 건강한 노후의 삶과 직결되며 노인의 독립

적인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기 자아존중감의 유지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Kim 

2005). 가족은 노인에게 일차적인 집단이자 삶의 

윤리로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재구성

해 나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가족은 노년기

에 나타나는 역할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 때

문에 노인들의 생리적ㆍ신체적 기능이 계속 약화

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가족의 

지지는 더욱 중요하다. Kim(1991)은 노인이 지각

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하였

다고 하였다.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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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보다 

높게 나타난 Lee(1989)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노인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지지를 매개로 하여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가족지지와 자

아존중감(Kim et al. 2008; Jeon 2008; Seo & 

Jeong 2010; Song 2007; Yeo 2010) 가족지지와 심

리적 안녕감(Jeon 2008; Kim 2002; Son 2005; Song 

2001)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이들 세 변

수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

족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된 가치관 

등의 가족과 사회ㆍ환경의 변화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이 노인에게 제

공하는 지지 기능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Kang 

2010).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간의 강한 유대는 

한국노인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여전

히 노인부양의 대부분이 가족에게 책임 지워져 

있는 상황에서 가족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 변수를 함께 고려한 한층 심

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여성노인이 13.4%로 남성노인의 9.3%보

다 더 많으며 평균수명 또한 여성이 83.3세로 남

성노인의 76.5세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

나 고령화될수록 여성노인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노인들은 전통적

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 획득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에서 취

약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Lee & Jeong 2000; 

Shin 2010). 최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

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해 보고 여성노인의 심리

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노인의 자아존

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지지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노인의 자아

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는 전라남도 도농통합도시인 S시에 거

주하는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1

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S시에 위치한 3개의 노

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여성노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작성이 가능한 여성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일대일 질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250부

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3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분석 자료로 적합한 설문지를 선별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는 총 206부를 통계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가 각 30% 

정도를 차지하였고 80세 이상은 27명으로 13.1%

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노

인은 88명으로 42.7%이었고 57.3%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정도는 무학이 

32.0%, 초등학교 졸업이 41.3%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종교가 없는 여성노인은 48명으로 23.3%

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독교가 74명

(35.9%)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4.8%, 천주교 

13.6%순이었다. 대상자 중 운동을 하고 있는 경

우는 173명(83.9%)으로 대부분이 가끔 운동을 하

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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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65 ~ 69 yr  60 ( 29.1)

70 ~ 74 yr 59 ( 28.6)

75 ~ 79 yr 60 ( 29.1)

over 80 yr 27 ( 13.1)

Partner
Yes  88 ( 42.7)

No 118 ( 57.3)

Education

Non  66 ( 32.0)

Elementary school 85 ( 41.3)

Middle school 25 ( 12.1)

High school 24 ( 11.7)

College or over  6 (  2.9)

Religion 

None 48 ( 23.3)

Protestantism  74 ( 35.9)

Catholicism 28 ( 13.6)

Buddhism 51 ( 24.8)

Others  5 (  2.5)

Exercise 

None  33 ( 16.0)

Occasionally 94 ( 45.6)

Regularly  79 ( 38.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bad 15 (  7.3)

Bad  60 ( 29.1)

Normal 92 ( 44.7)

Good 32 ( 15.5)

Very good  7 (  3.4)

Total 206 (100.0)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정도는 보통이다가 92명으로 44.7%를 차지하였

고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노인은 28.9%로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36.4%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도구

1) 심리적 안녕감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

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

를 Cho(2007)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

적, 개인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6

가지 항목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5

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56이

었으며 하위영역인 자율성은 .5358, 긍정적 대인

관계 .7404, 삶의 목적 .5353, 개인성장 .6003, 자

아수용 .5832, 환경에 대한 통제력 .5059이었다. 

2) 자아존중감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

문항으로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

성노인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94이었다. 

3) 가족지지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가족지지 척도는 Cobb 

(1979)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Kang(1984)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Jeon 

(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환산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

뢰도 Cronbach’s α 값은 .850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을 이용

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첫째, 여성노인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403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지지 수준 

여성노인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

녕감 수준은 Table 2와 같다.

Variable Mean ± (SD)

Self esteem 3.36 ±( .51)

Psychological well-being 3.18 ±( .44)

Autonomy(AU)  2.94 ±( .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PR)  3.26 ±( .35)

Purpose in life(PL)  3.17 ±( .71)

Personal growth(PG)  3.12 ±( .67)

Self acceptance(SA)  3.14 ±( .73)

Environmental mastery(EM)  3.46 ±( .84)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여성노인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은 5점 

만점 중 3.3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Yeo(2010)의 연구결과인 

3.41점,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8)의 

3.0점(4점 만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 & 

Baek(2002)의 3.41점 보다는 약간 낮았다. 일반노

인을 대상으로 한 Kim(2010)의 연구에서 여성노

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인 3.02점이었으며, 일반 노

인을 대상으로 한 Ahn(2003)의 연구결과인 3.31

점이었다. 한편 60세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

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2)의 3.13점, 시

설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2006)의 3.11

점보다는 약간 높았다.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

이 젊거나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기에 접어들면서 노화

와 관련된 요인들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

키고 가족의 중심 인물로서 존경을 받던 위치에

서 소외되고 짐스러운 존재로 밀려나면서 노인들

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Ahn 2003). 또한 인생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고 볼 때(Cronch 1983) 노인이 되어 역할상실, 지

위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력의 상실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다고

(Kim 2005) 사료된다. 

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3.18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영역별 지각 수준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3.46

점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3.26점, 삶

의 목적 3.17점, 자아 수용 3.14점, 개인 성장 

3.12점 순이었으며, 자율성은 2.94점으로 가장 낮

은 수준이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전체적인 심

리적 안녕감 수준은 3.1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점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높았고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자아수용 순이

었으며 개인성장의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Kim(2005)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18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심리

적 복지감을 살펴 본 Kim(2008)의 연구 결과인 

3.16점과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Jung(2010)의 연구

에서는 3.5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Shin(2010)의 2.0점(3

점 만점),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Beum(2010)

의 연구에서도 3.51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심리적 안녕감 수

준이 좀 더 낮게 나타난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반

적으로 연령이 많거나 유배우자율이 적었으며 건

강상태를 더욱 나쁘게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설정된 모델은 F값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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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왔으며, 모델설명력(Adj R
2
)은 33.6%이었

다. 즉, 여성노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난 

Kim과 Han(2004), Kim(2005), Kim(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인 견해를 자원이라고 볼 때(Pearlin et al. 1981), 

노년기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 높은 자아존중감

의 의미는 높은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여성노인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감소와 손상, 지위와 역할

의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

할 수 있고(Kim 2008) 그 결과 심리적인 안녕감

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자

아존중감은 노화에 따른 상실감에 따라 쉽게 저

하되거나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겠다.

B SE β t p

Constant 1.489 .167 8.907 .000

Self esteem  .512 .113 .582 4.528 .000

adjusted R
2
 = .336 

F = 104.732***

Table 3. Simple regression of the self esteem on 

psychological well being

3.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변수들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sycho. 

well being
AU PR PL PG SA EM

Self 

esteem
.618

***

.366 .503
***

.410
***

.446
***

.494
***

.522
***

Family 

support
.558

***

.249
**

.523
***

.406
***

.330
***

.398
***

.417
***

*p<.05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있어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나타난 2단계의 회귀

식 R
2
와 여기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 모형

에 각각 투입하여 증가된 3단계의 R
2
(ΔR

2
)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과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

석 결과의 R
2
와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상호작

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R
2
(ΔR

2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95.5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

은 .481로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이 48.1%인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 F값은 66.6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3의 설명력은 .491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1%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

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
2
(ΔR

2
)이 p<.0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심

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Jeon(2008)은 가족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적

인 영향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영역에서 가족과 개인이 매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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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Ⅰ Step Ⅱ Step Ⅲ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503 .049 .582
***

.336 .049 .388
***

.835 .237 .966
***

Family support .302 .040 .429
***

.740 .208 1.053
***

Self esteem ×

Family support
-.132 .061 -1.030

*

Adj R
2

.336 .481 .491

△ R
2

- .145 .009

F 104.732 95.501 66.622

P .000 .000 .000

*** p<0.00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Step Ⅰ Step Ⅱ Step Ⅲ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162 .034 .312
***

.078 .036 .152 -.016 .054 -.003

Family support .209 .038 .377
***

-.073 .079 .132

Self esteem ×

Family support
.037 .019 .361

*

Adj R
2

.093 .206 .217

△ R
2

- .113 .011

F 21.934 27.569 19.890

P .000 .000 .000

* p<0.05 *** p<0.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R

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

들은 가족을 중시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서 가족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노인이 가족

들로부터 애정적으로 결속되었다고 믿음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긍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환경을 통제ㆍ지배하는 능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 영역

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긍정적 대

인관계, 개인성장 그리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3개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한 Son(2005)의 

연구에서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환경

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개

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긍정적 대인관계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27.56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206으로 긍정적 대인관계의 

설명력이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

합성 F값은 19.8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3의 설명력은 .217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1%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

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
2
(Δ

R
2
)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대인관계



406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3권 4호 2012

Step Ⅰ Step Ⅱ Step Ⅲ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520 .081 .412
***

.316 .082 .251 -.011 .123 -.009

Family support .513 .088 .380
***

-.041 .180 -.030

Self esteem ×

Family support
.149 .043 .606

*

Adj R
2

.166 .281 .319

△ R
2

- .115 .038

F 41.716 41.153 33.030

P .000 .000 .000

*** p<0.001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EM

Step Ⅰ Step Ⅱ Step Ⅲ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419 .064 .414
***

.311 .069 .308
***

.117 .105 .116

Family support .271 .074 .251
***

-.057 .153 -.053

Self esteem ×

Family support
.088 .036 .447

*

Adj R
2

.167 .215 .234

△ R
2

- .118 .019

F 42.171 29.100 21.841

P .000 .000 .000

* p<0.05 *** p<0.001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G

와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대인관계는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화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활동의 

제약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대인관계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족지지를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결과 여

성노인은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Han et al. 2008)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개인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

값은 29.1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215로 개인 성장의 설명력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 F값은 21.84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3의 설명력은 .234

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19%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더 높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
2
(ΔR

2
)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중감과 개인 성장과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인들은 

가족의 유대관계가 그들의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가족의 도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지지에 의한 노인의 긍정적인 

적응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미

래에 대하여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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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

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41.1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281로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

력이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 

F값은 33.0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3

의 설명력은 .319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38% 증

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2(ΔR2)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자아존중감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기능의 약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인생시기 보다도 많은 상실을 겪는다. 때문에 개

인의 적응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데(Jung 

2010) 이때 가족지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통제력

이 증대되고 그 결과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에 대

한 적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 영역

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자율성, 

삶의 목적, 자아수용의 3개 영역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6개 하

위영역의 합을 의미한다고 볼 때(Choi 2009) 이

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전라남도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자아존

중감,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

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노

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중간수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적 안

녕감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

적, 자아 수용, 개인성장 순이었으며 자율성 영역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

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

과, 여성노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

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

족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노인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도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

녕감의 6개 하위 영역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

계와 개인 성장 영역의 3개 영역에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주요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여 성공

적인 노화를 이루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

업이다. 노인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는 

성공적인 노화의 척도인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

키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노인

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되며, 가족지지가 이루어지는 노인에게는 가족지

지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가족지지가 이

루어지지 않는 노인에게는 가족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

다. 이 연구는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을 이

용하는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의식이 명료

하고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노인들을 임의로 선

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낮은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자

아존중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가 될 수 있

으므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관계의 

질적강화를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이나 가족지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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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노인에게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지

지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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